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과학적 탐구에 대한 여러 관점을 나타낸다. 이 세 제시문은 공통점과 차이
점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점은 과학적 탐구의 정의다. 세 제시문은 모두 과학적 탐구를 인과관계를 규
명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차이점도 갖는데 그것은 과학적 탐구가 가능한가와 그것이 의미를 갖는
가에 대한 여부이다. 
 먼저 제시문 (가)는 과학적 탐구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제시문 (나), (다)는 가능하다고 본다. 
(가)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이성과 반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오랜 세월의 경험르 가지게 되면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 뿐, 그 본질에는 가까이 다가
갈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어떤 현상의 본질은 인간의 감각과 이성이 닿을 수 있는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과학적 탐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고 본다. 
 제시문 (나), (다)는 과학적 탐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나)는 이것이 무의미
하다고 보고 (다)는 유의미하다고 본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인간은 수백 년 전부터 실험가능한 가
설을 세워 모델을 설정하여 실험을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페타바이트 시대인 지
금 기존의 가설,모델,실허머의 탐구방식은 무의미하다. 다만 방대한 데이터로 이루어진 통계수치에서 
알아낼 수 있는 상관관계만이 유의미하다. 모델이 아닌 상관관계만으로도 결과를 예측하고 패턴을 발
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시문 (다)는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과학적 탐구를 하려고 한다. 다만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
은 담론의 수준에서만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본디 하나의 결과가 산출되기까지 무한한 원인이 존해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과학적 탐구를 통해 어떤 인과관계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그 현상의 
인과관계의 전부인지 확신할 수 없다. 언젠가 더 밝혀질 수 있는 인과관계도 있지만 인간의 상상 밖
에 있는 것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아닌 담론의 수준에서만 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문제2. 

 제시문 <라>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더 좋다는 주장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 수준과 
건강 상태의 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을 다루고 있다. 
 먼저 <표1>에서는 대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수준
이 대학이상일 때 건강 상태 상이 가장 많고, 고졸일 때 건강상태가 중이 많고, 고졸 미만일 때 건강 
상태 하가 제일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 상태 사에서 고졸 미만이 고졸보다 많고, 건강 상태 하에
서 대학 이상이 고졸보다 많다는 점에서 몇 가지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표2>에서는 <표1>에 소득 수준이라는 요소를 추가했다. 그 결과 소득 수준 상과 하에서는 교
육 수준에 따른 건강 상태가 별다른 예외없이 비례관계를 보였다. 다만  소득 수준 중에서는 대학 이
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높은 비율의 좋은 건강 상태를 보이고 고졸 미만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 
나쁜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만 건강 상태 중에서는 고졸이 아닌 고졸 미만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제시문 (다)의 주장이 제시문 <라>의 주장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다)
는 무한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담론 수준에서의 인과관계 규명이 의미있다고 하였다. <표1>에서는 고
졸미만이 고졸보다 높은 건강 상태 상의 비율을 갖고 대학 이상이 더 높은 건강 상태 하의 비율을 가
졌다. 이 때 소득 수준이라는 변인을 추가하자 이러한 예외들이 대부분 없어졌다. 이는 교육 수준과 
건강 상태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원인 중 소득 수준이라는 원인을 하나 더 고려하게 되
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더 뚜렷해 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134명이라는 데이터를 가졌더라도 예외
들은 상관관계만으로는 완전한 과학적 탐구를 없음을 나타낸다. 또한 소득 수준을 추가하면서 소득 
수준 중에서 생긴 예외는 소득 수준 외에도 교육수준과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원인들이 있
다는 것을 의미하여 그 원인을 찾아내면 그 예외도 제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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